
스켈레톤은 봅슬레이, 루지와 함께 썰
매 3개 종목 중 하나다.

이 중 ‘인간 탄환’들의 속도 대결인 스켈
레톤은 가장 짜릿한 경기로 꼽히는데, 썰
매에 엎드려 머리부터 내려와 체감 속도가 
가장 빠르다.

스켈레톤은 19세기 말 스위스의 산악지
대에서 시작됐다.

1928년 생모리츠 동계올림픽에서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스켈레톤은 이후 완
전히 자리 잡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
다.

생모리츠 대회를 끝으로 사라졌던 스켈
레톤은 1948년 다시 올림픽에 등장했다.

이후 50년 넘게 자취를 감췄다가 2002
년 솔트레이크 대회부터 정식 종목으로 복
귀했고, 이때 여자 종목도 추가됐다.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서는 혼성 단체 경기가 처음 도입됐다.

스켈레톤의 썰매 길이는 80~120㎝로 
전체적인 골조는 강철, 몸이 닿는 바닥면
은 유리섬유 재질로 이뤄졌다.

몸체에는 선수가 붙잡는 핸들이 있고, 
몸체 아래에는 강철 재질의 날(러너)이 달
려 있다. 제동장치는 없다.

썰매에 몸을 실은 선수는 몸통과 다리
를 미세하게 움직여 썰매의 방향을 움직일 
수 있다. 그러나 100분의 1초를 다투는 종
목 특성상 미세한 무게 중심 변화도 레이
스에 큰 영향을 준다.

썰매 무게는 남자 42㎏, 여자 35㎏ 이하
로 제한된다. 썰매와 선수의 중량을 합쳐 
남자는 115㎏, 여자는 92㎏ 이하여야 한
다. 단 남자는 33㎏, 여자 29㎏ 미만의 썰
매를 사용하면 선수의 몸무게는 상관이 없
다.

스켈레톤은 올림픽에서 총 4차례 주행
을 시도해, 4차 시기까지 기록되는 시간을 

모두 더해 합계 시간이 가장 빠른 선수가 
우승한다.

역대 동계올림픽에선 영국이 금메달 3
개, 은메달 1개, 동메달 5개로 가장 많은 
메달을 땄다.

직전 대회인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에선 남녀 모두 독일이 금메달을 독차지했
다.

한국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대회부
터 스켈레톤 종목에 출전했다.

안방에서 열린 2018년 평창 대회에선 
윤성빈이 한국에 첫 스켈레톤 금메달을 안
겼다.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는 정승기(강원도청)가 입상을 노린다.

2023년 세계선수권대회 동메달리스트
인 정승기는 한동안 허리 부상으로 고생하
다가 이번 올림픽 시즌을 앞두고 트랙으로 
복귀했다. 올 시즌 3차 월드컵에선 동메달
을 따는 등 페이스가 좋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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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탄환들의 속도 대결’ 스켈레톤

운동선수, 그것도 순간적으로 폭발
적인 주력을 요하는 스켈레톤 선수에게 
치명적인 허리 부상을 딛고 일어났다.

한국 스켈레톤의 새로운 간판으로 
떠오른 정승기(강원도청)가 기세를 몰
아 생애 첫 올림픽 포디움에 도전장을 
내민다.

‘빙상 강국’ 대한민국에 썰매 종목을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지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아
이언맨’ 윤성빈이 대한민국 썰매 종목 
사상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을 따냈고, 
이어 원윤종·전정린·서영우·김동현이 
아시아 최초로 봅슬레이 4인승 은메달
을 목에 걸었지만, 홈 트랙 특수를 노린 
일시적인 활약에 그칠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가득했다.

그러던 가운데 정승기라는 유망주가 
빠르게 성장했다.

정승기는 생애 첫 올림픽이었던 
2022 베이징 대회 당시 전체 25명의 선
수 중 10위에 올랐다.

해당 시즌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
맹(IBSF) 월드컵 랭킹 9위에 오르며 깜
짝 메달 유망주라는 기대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 아쉬운 성적이었지만, 큰 무
대에서의 가능성은 충분히 드러냈다.

그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12위로 대회를 마감한 윤성빈보다 좋은 
성적을 내며 한국 스켈레톤의 간판 자
리를 물려받았다.

올림픽 경험을 쌓은 그는 금세 세계
적인 선수로 자리 잡았다.

그는 올림픽 직후인 2022~2023시즌 
8차례 월드컵에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목에 걸며 세계 정상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렸다.

해당 시즌 월드컵 랭킹 4위도 달성했
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2023년 1월 열
린 IBSF 세계선수권대회에선 3위에 오

르며 생애 처음으로 세계선수권 메달까
지 목에 걸었다.

이어진 2023~2024시즌엔 꿈에 그리
던 포디움 가장 높은 자리까지 차지했
다.

정승기는 2023년 12월 프랑스 라플
라뉴에서 열린 2023-2024 IBSF 월드컵 
2차 대회에서 1, 2차 시기 합계 2분00초
61을 기록하며 정상에 올랐다.

그는 세계 최고의 스켈레톤 선수 영
국의 맷 웨스턴(영국·2분00초69)을 
0.08초 차로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정승기는 이어진 3, 4차 월드컵에서
도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차지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머지않아 시련이 찾아왔다.
2024~2025시즌을 앞두고 훈련을 진

행하던 도중 허리를 크게 다쳤다. 수술
까지 진행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스퍼트를 

올릴 시기에 길고 고된 재활의 시간이 
이어졌다.

묵묵히 재활에 임한 끝에 다행히 정
승기는 올림픽 시즌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지난해 11월 올림픽 트랙에서 열리
는 시즌 첫 월드컵에서 전체 35명 선수 
중 5위에 올랐다. 우승자 웨스턴과의 차
이는 단 0.28초에 불과했다.

올림픽 모의고사 격인 테스트 이벤
트에서 좋은 성적을 낸 그는 12월 3차 
대회에선 3위를 기록, 포디움에 올랐다. 
1년 11개월 만의 메달이었다.

그는 이어진 대회에서도 꾸준히 톱
10 안에 이름을 올리며 컨디션을 끌어
올렸다. 1월 대회를 불참하고도 월드컵 
랭킹 6위를 기록 중이다.

이제 정승기의 눈은 밀라노·코르티
나담페초 올림픽으로 향한다. 그는 유
망주 꼬리표를 떼고 자신의 이름을 널
리 알릴 준비를 마쳤다.            /뉴시스

밀라노 동계올림픽 종목소개 봅슬레이·루지와 함께 썰매 3개 종목 중 하나

썰매 무게는 남자 42㎏, 여자 35㎏ 이하로 제한

2026년 밀라노 대회부터 ‘혼성 종목’ 첫 도입

정승기가 스위스 생모리츠에서 열린 2025-26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IBSF) 월드컵 6차 남자 스켈레톤 경기를 펼치고 있다. 정승기는 1,2차 시기 합계 2분
17초81로 5위를 기록했다.											               /뉴시스

윤성빈이 중국 베이징 옌칭 국립 슬라이딩 센터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자 스켈레톤 4차 레이스에서 주행하고 있다.     /뉴시스

‘부상 복귀’ 스켈레톤 정승기, 올림픽 포디움 ‘가자’
밀라노 동계올림픽 스타 2022 베이징 올림픽 10위 이후 세계선수권 동메달

부상 딛고 복귀한 올 시즌 IBSF 월드컵 랭킹 6위


